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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년간 산을 깎아
물길 낸 노인

 ‘전 재산 아낌없는 기부’ 실천한 억만장자

장애를 넘어선 사랑
희소 난치병으로 평생 휠체어 

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 남성과 비

장애 여성이 4년 열애 끝에 부부

의 결실을 맺었다. 

9일 NBC 투데이닷컴에 따르면 

희소 난치병을 가진 셰인 버코(28)

와 그의 연인 한나 옐워드(25)는 

지난 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

스 자택 뒤뜰에서 둘만의 작은 결

혼식을 올렸다. 애초 가족과 함께

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간

소하게 혼인 예식을 치렀다.

두 사람은 한 다큐멘터리의 실제 모델과 시청자로 처음 

연을 맺었다. 신부는“오래 전 남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

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메일을 보냈다. 유머 넘치는 글솜

씨가 인상적이었다.”고 추억했다.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

가까워졌고, 영상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 결국 사

랑에 빠졌다.

신랑인 버코는 난치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다. 

미국의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척 

피니(89)가 평생에 걸쳐 진행해온 

기부 행진을 끝마쳤다. 17일‘동아

일보’에 따르면 피니는 14일 본인

이 운영해온 자선재단‘애틀랙틴 

필랜스로피’를 해체하고 남은 자

산을 모두 기부했다고 밝혔다. 그

가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0

억 달러에 달한다.

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피

니는 40여 년 동안 전 세계 자선단체와 대학 등에 자신이 

평생 모든 돈을 기부했다. 자신이 수학한 코넬대에 10억 

달러를 포함해 교육 부문에 37억 달러, 건강관리 7억 달

러,‘오바마 헬스케어’지지 7,600만 달러, 사형제 폐지 운

동 등 인권과 사회 변화 부문에 8억7,000만 달러 등 분야

도 다양하다.

아일랜드계 가톨릭 이민자 집안 출신인 피니는 1960년 

공항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며 큰돈을 벌었다. 하지만 그는 

억만장자가 된 이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

다. 비행기를 탈 때는 이코노미클래스 좌석을 이용했고, 

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의 퇴행

으로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가 

나타나는 질환이다. 영유아기

에 발생하면 만 2세가 되기 전

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. 버코

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2

살 때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고 

있다.

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

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기 위

해 버코는 꾸준히 저술과 강연, 

SNS 활동을 펼치며 세상과 싸

웠다. 장애인 권리 운동 단체도 

이끌고 있다. 대학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옐워드 

역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의 사

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. 

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라고도 밝혔다. 

옐워드는“많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질문을 

많이 한다. 장애인에게 성적 활동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 

건 해로운 고정관념”이라고 말했다.

고급 시계 대신 15달러짜리 플라

스틱 시계를 찼다. 이 때문에 구두

쇠 소리를 듣기도 했다.

1982년 재단을 설립한 뒤 줄곧 

익명으로 자선 활동을 해온 그는 

1997년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 

‘살아 있을 때 기부하기’운동을 

시작했다. 앞서 그는 2012년 아내

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200만 달

러를 제외한 전 재산을 기부하겠

다고 공언한 바 있다.

“부(富)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.”는 그의 철학

은 워런 버핏, 빌 게이츠 부부가 자선재단을 만드는 데도 

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. 

피니는 포브스에“이제 빈털터리가 됐지만 이 이상 행복

할 수 없다.”며“생전에 목표를 이루게 돼 매우 만족스럽

다. ”라고 소감을 밝혔다. 

이어“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하며 내가 정말 전 

재산을 기부할지 궁금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

하고 싶다.‘해봐라, 정말 좋다.’”고 덧붙였다.

세상에 이런 일이

인도의 한 노인이 무려 30년 동안 산을 깎아 완

성한 수로가 주민은 물론 야생동물의 젖줄이 되어

주고 있다.

12일 인도의 ANI통신에 따르면 인도 비하르주 

가야시 중심부에서 80㎞ 떨어진 시골 마을 코틸라

와에 사는 라운기 부이얀 할아버지는 30년 전부터 

하루도 쉬지 않고 산에 수로를 내기 위해 깎고 땅을 

팠다. 장마철마다 홍수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작 농

업용수가 부족해 애를 먹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

였다. 그런데도 정작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수

로를 파는 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.

할아버지는“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각자 생업

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. 소를 치면서 

산을 깎고 땅을 팠다.”고 밝혔다. 

할아버지의 수로 파기는 최근 비로소 끝이 났다. 

길이 3㎞의 수로가 생긴 덕에 이제 산꼭대기에서 

흘러내린 물을 연못으로 끌어와 마을 용수로 활용

할 수 있게 됐다. 홍수 걱정도 일부는 줄었다. 

농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마을 주민들은 뒤

늦게 할아버지의 노고를 치하했다. 파티 만지라는 

이름의 주민은“지난 30년간 할아버지 혼자서 깎

아 만든 수로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젖줄이 될 것이

며, 밭에 물을 댈 것이다. 할아버지는 마을 전체를 

위해 애쓰셨다.”며 고마워했다. 다른 주민 역시“많

은 주민이 수로의 혜택을 볼 것이다. 수로가 생긴 뒤

에야 그 필요성을 알게 됐다.”고 고마음을 표했다.

▲ 사진=ANI트위터

▲ 사진=한나 옐워드 인스타그램

▲ 전 재산 기부 후 “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.”고 

  전한 척 피니. 사진=유튜브(포브스) 영상 캡처


